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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시스템 환, 지역에서의 환 실험

시스템으로의 환을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분석 결과 국내외 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환 내용  과정은 차이를 보 다. 이는 각 국가 

 도시가 가진 제도  특성과 사회 ⋅경제  맥락의 차이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력을 통해 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모두 시스템 환이 성공하기 해서는 로부터의 극 인 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

식 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련 주체 간의 개방 ⋅

력  거버 스 구축이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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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stainability has already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policy agenda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tried to emulate this global trend in various 

forms, unfortunately with little success. A very strong tradi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on in Korea has meant that local communities and municipalities have 

remained more or less passive in tackling their own sustainability issues and problems. 

In recent years, with the impetus of huge democratization attempts in Korea since the 

late 1980s, there have been some local attempts to remedy these imbalances since the 

early 2000s. A series of local experiments to try and test green alternatives against the 

very hostile environment have been implemented,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transition experiment to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such as MUSIC project, Low Carbon Green Village and Citizens' Sunlight Power 

Stations. To draw politic meanings for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these content, 

process of conversion and feature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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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네덜란드, 국, 벨기에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기존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의 한계를 인식하고 에 지⋅주거⋅교통⋅식품 등 다양한 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들어 ｢ 신주

도형 경제｣, ｢ 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를 새로운 국가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사회⋅ 신 반과 련된 시스템 환을 강조하는 추세이다(성지은, 2009; 성지

은⋅정병걸⋅송 진, 2012).

시스템 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 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환 실험을 통

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략  니치(niche) 략을 취하고 

있다. 한 환 실험을 한 공간이자 리 주체로서 도시⋅지역⋅마을의 역할을 강조

한다(Cooke, 2009; 송 진 외, 2013). 에 지⋅주거⋅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통합

으로 녹아있는 실제 생활공간인 도시⋅지역⋅마을은 시스템 환 실험에 합한 공간이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마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을 한 

환 실험 사례를 다룬다. 해외 사례로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을 시도한 MUSIC

(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  사업을 살펴본다. 각 사업의 개요, 환실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평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  

함의를 도출한다.

Ⅱ. 사회⋅기술시스템 환론과 환 실험

1. 사회⋅기술시스템 환론 

사회⋅기술시스템 환론(이하 환론)은 힐스(Frank W, Geels), 루어바흐(Derk 

Loorbach) 등 네덜란드 연구자들을 심으로 발 되었으며, 실 정책과 상호작용하면서 

에 지⋅교통⋅식품 등 다양한 역으로 확 되어 나가고 있다(송 진, 2012; 김 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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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2012). 환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에서 고찰하면서 

기술사회학, 기술사, 신연구, 조직이론, 진화경제학 등 다양한 이론이 통합1)⋅발 된 것

이다(Bosch, 2010; Sterrenberg et al., 2013).

환론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환을 주장한다. ‘지

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환이 장기 비 이자 목표이며, 이를 실 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론은 시스템의 지향 에 해 다소 모호한 입

장을 취하고 있는 신체제론과 달리 실천지향  논의2)를 개하고 있다(Kemp & 

Rotmans, 2004; Loorbach & Rotmans, 2010; Bosch, 2010). 

자료: Geels(2004)에서 일부 수정. 송 진(2013). 

<그림 1> 다층  에서 본 사회⋅기술시스템의 환

한편, 환론은 다층  근(Multi-Level Perspective, MLP)3)을 통해 거시  측면과 

1) 기술사의 기술시스템론, 기술사회학에서의 기술의 사회  구성론과 행 자 연결망이론, 신연

구와 신체제론, 제도의 동형화 효과(isomorphism)를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조직사회학, 복잡

성 이론의 진화경제학 논의를 시스템 환의 에서 통합하 다.

2) 를 들어 재 보건의료와 련된 삶의 질 제고문제, 복지 련 지출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치료 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방 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환

해야 한다는 을 주장한다.

3) 다층  근은 사회⋅기술시스템의 환 과정을 분석하는 틀로서,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등장과 확산은 거시환경-사회⋅기술체제-니치라는 세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층  근과 략  니치 리론은 진화이론과 구성주의  과학기술학(STS)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이와 련해서는 Geels(2004), Elzen et al.(2004), Loorbach & Rotmans(2010), 

Sterrenberg et al.(20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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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기술시스템은 <사회⋅경

제⋅물리  환경(landscape)—사회⋅기술 짐(socio-technical regime)—니치(niche)>라

는 다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Geels, 2004).

이때 사회⋅경제⋅물리  환경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사회경제 ⋅물리  구조로서 

사회⋅기술 짐의 배경환경을 구성한다. 를 들어 도시화, 고령화, 세계화와 같은 상

은 장기⋅지속 으로 기술 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규정하는 지형이 된다. 사회⋅기술

짐은 재의 지배 인 사회⋅기술시스템( : 내연기 에 기반한 교통시스템-자동차 

산업-교통체계-보험제도-개인소유제-에 지 공 시스템-산업정책 등)으로 신과 

련된 부분의 활동을 규율하는 힘이다. 한편 니치는 지배  사회⋅기술 짐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맹아를 형성하는 역( : 기자동차-공동소유  활용-도

로⋅교통체제-에 지 공 시스템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실험 공간)으로 환의 씨앗이 

된다(Geels, 2004; 김 균⋅문선우, 2012; 송 진⋅성지은, 2013).

이 게 환론은 다층  을 도입하여 시스템 환의 동학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

스템 환은 환경 변화( : 세계화의 속한 진 ,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열리는 기회

의 공간을,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형성 주체(니치에서 활동하는 신주체)들이 효과

으로 활용하여, 기존 사회⋅기술 짐을 해체(t 1)하고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구

성(t 2)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Geels, 2004; 송 진, 2013).

2. 시스템 환과 환 실험

시스템 환은 기존의 질서나 시스템과는 구분되는 근본 인 사회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같은 장기 인 비 과 사회 변화에 한 종합 인 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문화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유지⋅개선과

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Rotmans et al, 2001; Bosch, 2010; 황혜란⋅정재용⋅송

진, 2012).

한편, 시스템 환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 신 주체가 오랜 시간 종합 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하는 인  변화의 산물이다. 환 과정은 계획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하는 

진화론 인 특성을 띠지만, 그 과정 반은 목표지향 인 진주의의 성격을 나타낸다. 

목표 지향  환을 유도하고 조정하는데 정부는 요한 행 자 의 하나이며, 새로운 

시스템 구 을 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정부는 환을 해 구체 인 기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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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다는 비 을 제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여 역동성을 제공한다4)

(Elzen et al., 2004; Schienstock, 2004: 15-16; 성지은⋅정병걸⋅송 진, 2012). 

략 인 니치 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는 시스템 환의 요한 수단이다. 

략  니치 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맹아가 실험⋅배양될 수 있는 핵심 역을 형성하

고 이를 다른 분야로 확장시켜 체 체제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거  확  략을 취

하고 있다. 제한된 범 에서 이루어지는 환 실험(BSTE: bounded socio-technical 

experiments)과 시범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는 시스템 환에서 가장 

핵심 이고 향력이 큰 부분을 찾아내어 바꾸는 것이 요하다(Geels, 2004; Brown et 

al, 2004; Loorbach & Rotmans, 2010; Bosch, 2010).

시스템 환은 다양한 환 실험을 기반으로 하며 환 실험은 기존 신 련 사업

( 신실험: Innovation Experiment)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의 환을 목

표로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와 력에 기반을 둔 실험  학습을 강조한다. 특히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험해보는 공간으로 실제 생활 장을 강조하며, 이 실

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을 진 으로 변화시켜 나간다(Bosch, 

2010; 김 균⋅문선우, 2012; 송 진, 2013).

3. 연구 내용과 분석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환은 세계화, 기후 변화 등 거시환경 변화를 통해 나타난 

기회를 니치(소규모의 실험, 니치 로젝트)가 발 하면서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을 신

하고 체해 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는 기후변화, 자원⋅에 지 고갈 

등의 거시환경 변화에 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 환을 목표로 도시⋅지

역⋅마을 수 에서 이루어진 니치 수 의 환 실험5)이다. 니치 실험은 심화(deepening), 

4) 특히 환방향 설정을 한 새로운 비 과 의제 개발이 환 과정에서 요한 요소인데, 정부

는 이를 한 장기 인 비 과 환 의제(transition agenda) 형성이라는 극 인 역할을 담당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환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거나 좌 에 부딪쳤을 때 환 과정을 지속

시켜 나가거나 반발을 피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Elzen et al, 2004; Kemp & 

Rotmans, 2004).

5) 환 실험은 지속가능한 발 이나 탄소 경제와 같은 장기 인 목 을 해 기존의 행, 

조직, 문화, 융⋅법률 제도 등의 시스템 변화를 지향한다. 반면 통 인 신 실험(정책)은 

기존 제품⋅공정에 한 신⋅ 응⋅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시

켜 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 행, 조직 등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Borch, 

2010; Sterrenberg et al., 2013).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왔던 많은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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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broadening), 확 (scaling up)를 통해 사회에 착근되거나 주류의 행으로 발 하면

서 기존의 사회⋅기술시스템을 체하게 된다6).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환 실험의 배경과 

사업의 목 을 분석한다. 거시환경 변화의 분석은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에 한 변화 

압력과 함께 환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특

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응하기 한 새로운 환 실험의 내용과 추진 과정을 분석

한다. 실험의 내용으로는 사업의 비 과 목표, 핵심 략을 추진과정  거버 스 특징으

로는 추진 주체, 과정과 차, 환 리 등을 다룬다. 셋째, 각 사업의 의의와 평가를 도

출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결론  정책  시사 을 도출한다. 본 연

구의 내용과 분석틀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내용과 분석틀

사업  정책( : 신재생에 지 보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6) 니치 수 의 환 실험이 ‘일상  상태’로 자리잡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요하다. 첫

째, 환실험의 심화(deepening)이다. 이는 구체  환실험의 맥락에서 시스템 신의 장애물

이 되는 사회․기술체제의 구조  요소들과 인식들에 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둘째, 환실험

의 확장(broadening)이다. 이는 여러 환실험들을 연결하고 상호 학습하여 다른 맥락에서 

환실험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셋째, 환실험의 확 (scaling-up)이다. 이는 환실험이 지배

인 사회․기술체제(지배 인 사고․행동․조직 방식과 하부구조)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다

(Sterrenber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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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환 실험: MUSIC 로젝트 

1. 환 실험의 배경과 사업의 목

2010년 유럽에서 실시된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로젝트는 도시 차원에서 실시된 환 실험(urban transition lab: UTL)이다. 이

는 202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이라는 EU의 목표 달성을 해 도시가 그 핵심 역할

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MUSIC 로젝트는 에 지 문제, 기후변화에 한 응을 하여 CO2 배출 감축, 재

생가능한 에 지 사용 확 와 효율성 증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한 재원은 Interreg IVB NWE 공공 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며, 

2010.10-2014.6월까지 약 4년여 간 추진 기간이 계획되었다(MUSIC, 2011).

환 실험을 해 유럽의 북서부 지역의 5개 도시와 2개의 연구기 이 트 로 참여

하고 있다. 에버딘, 몽트뢰유, 겐트, 루트비히스부르크, 로테르담 5개 도시별로 CO2 배출 

감축을 목표를 설정하고, DRIFT(Dutch Research Institute for Transitions)7)와 헨리 튜

더(Henri Tudor) 공공연구소가 이들의 환 실험을 지원하기로 하 다. 

MUSIC 로젝트는 3가지 유형의 신에 을 두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환

리를 통한 CO2 배출 감소를 해 도시 내 이해당사자들의 력을 이끌어내기 한 신

이다. 두 번째는 CO2 배출 감축을 한 GIS 데이터 사용에서의 신, 마지막으로 일럿 

로젝트를 통해 공공건물에서의 CO2 배출을 감소시키는 신으로 구성되었다(MUSIC, 

2011). 

7) 네덜란드 환 연구소(DRIFT: Dutch Research Institute for Transitions)는 2004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학에 설립된 지속가능한 환을 한 연구기 이다. 환이론을 개발하고 환

리 방법론을 실천하여 추가 으로 개발해 나가는 이론과 실천의 교차로에 있다. 환경 분야

( 를 들어, 에 지, 물, 음식  교통)에서 사회 경제  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지역 개발 

쪽으로 연구 이 확 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비유럽 국가에서 (지방) 정부 등

을 상으로 사업을 조언하거나 교육을 맡고 있다. 조직은 환경과학, 신, 연구, 행정, 정치학, 

공학, 정책 분석  인류학 등 연구자  컨설턴트의 학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drift.eu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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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 실험

2.1 주요 사업 내용

참여 도시들은 각 도시의 환경  맥락을 고려하여 각자의 목표와 비 을 설정하여 지

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보다 구체 으로 사업을 살펴보면, 먼  네덜란드

의 로테르담은 2025년까지 1990년의 CO2 배출량 비 50%를 감축하기로 하 다. 이를 

달성하기 해 클링톤 기후 계획(Clinton Climate Initiative)의 일부로 로테르담 기후 계

획(Rotterdam Climate Initiative)을 발표하 다(Roorda, C. et al., 2012). 세부 계획은 공

공건물 단지의 에 지 약 사업과 Green Roofs 건설 사업 2개의 로젝트로 나 어 진

행되었다. 

첫 번째 로젝트는 공공과 민간 역의 트 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공공건물 단지의 에 지 활용 효율화에 을 두고 진행되었다. 일럿 테스트 지역으

로 표 인 에 지 소비 업체인 공공 수  단지가 선정되었고, 에 지 감 방안 모색

을 해 3개 민간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한 입찰과 력이 진행되었다. 다년간의 계약을 

통해 25%의 에 지 약과 청구서에 표기된 약된 액만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여 지속 인 에 지 효율화 로세스를 구축하 다.

두 번째 로젝트는 재생가능한 에 지 생산용 스마트 지붕(smart roofs) 설치를 한 

기술 력 시스템의 구축과 에 지 감 방안의 확산을 목 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해 

공공건물의 지붕 표면 활용과 입찰을 통한 민간 업체들의 경쟁이 유도되었다. 스마트 지

붕 설치는 기술제휴를 통해 장기 으로 사용가능한 지붕을 개발  설치하여 교체 횟수

를 임으로써 유지⋅보수비용의 감을 가능하게 하 다. 이를 통해 기존 지붕 비 

1/3의 유지비용이 발생했다. 약된 액은 다른 스마트 지붕을 설치하는 데 투자되었다. 

한 스마트 지붕 설치는 정부투자자 을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회 자 (revolving 

fund)의 형성을 통해 진행되어 추가비용을 큰 폭으로 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

인 설치 자  시스템은 에 지 감 생산 시스템의 확산을 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의 루트비히스부르크에서는 효율 인 에 지 리에 을 둔 주택 구조개선 사

업이 진행되었다. 일럿 테스트 지역으로 선정된 Grünbühl/Sonnenberg는 도시 내에서 

상 으로 실업률이 높고 주택소유자의 비율이 낮아 에 지 효율화의 상승을 한 주

택 개선 사업에서 소외되어 개선 방안 수용에 있어 경제  제약을 지닌 지역이었다. 이

러한 특성에 응하기 해 지역의 환경과 특정 요구에 한 사회 구조 체계를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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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으로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었다. 건립된 센터는 주민들에게 에 지 

약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들 간 교류 진과 력이 이루어지는 장소

로 기능하게 되었다. 

2.2 환 실험의 구조와 과정

5개의 트  도시들은 각 도시의 환경  맥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DRIFT는 원활한 환 리 지원을, Henri Tudor 공공

연구소는 도시의 에 지 맵 구축과 에 지 데이터 력을 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

했다(MUSIC, 2011). 

MUSIC 로젝트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건설을 한 공동의 비  형성,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의 역할 제고, 도시 주민들의 참여 방안 활성화 방안 모색과 같은 거

버 스  력을 토 로 한 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8). 로젝트는 ‘CO2 배출 감축을 

한 장기비  설정 → ⋅단기  목표 설정을 한 백캐스  분석과 환 경로 설정 

→ 기존 계획과 행동의 범 를 확장하기 한 환 실험’ 구조로 진행되었다.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CO2 배출 감축이라는 문제에 해 도시마다 달리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에 지 문제 응을 해 시작된 CO2 배출 감축이 에버딘에

서는 경제  이슈로 인식되었고, 겐트에서는 생태계 이슈로 정의된 것이다(Roorda, C. et 

al., 2012). 이러한 도시의 인식과 특성 차이는 환 시스템과 이해당사자들의 범  등 

로세스 반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여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환을 해 에 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맞는 행동 계획과 에 지 환 계획을 확정하여 실험하고 있다. 이

러한 실험은 에 지 환 계획과 도시 에 지 맵 제작으로 구성된다. 에 지 환 계획

에서는 각 도시 내의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일럿 테스트를 진행 에 있으며 테스트를 

통해 구축된 에 지 정보들은 도시 에 지 맵으로 제작되어 도시 에 지 환을 한 데

이터로 축 되고 있다.

8) 참여 도시 간 지속가능한 비 과 략, 행동 계획을 발 시킬 수 있도록 6개월에 한 번씩 에

지 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2010년 11월의 첫 번째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까지 

총 7번의 회의가 이 졌으며 그 참여자들은 도시 내 공공  민간부문, 시민 등 련당사자들

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데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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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ank N. et al.(2013).

<그림 3> MUSIC 로젝트 참여 도시: 

UTL 근을 통한 환 실험

2.3 의의  평가

MUSIC 로젝트는 로벌 수 의 문제 해결을 해서는 도시와 마을이라는 지역 수

에서의 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도시들은 장기  에

서의 시스템 환에 앞서 특정 지역을 일럿 테스트 지역으로 선정하여 단기  과정의 

환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정부의 정책 역에 시민들의 참여와 민간부문과의 교류

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에 지 약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 다.

MUSIC 로젝트의 의의와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 지 효율화를 

한 공공부문과 민간 역 간의 새로운 력 모델을 구축하 다. 환 리 과정에 지역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유인요인을 제공함으로써 동반자  계를 구축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 역 양자에서 에 지 효율성을 고려하는 인식

이 형성되었다. 

둘째,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지속 인 의

견 교류와 력을 가능하게 하 다. 참여 업체들 간의 지속 인 의의 장 마련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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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을 한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로젝트의 발 과 방향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한 주민 스스로 의견 제시를 통해 지역 발 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장기 이고 지속 인 에서 환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로테르

담에서 회 자 (revolving fund)을 사용한 안정  설치 자  시스템은 에 지 감 생

산 시스템의 확산을 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루트비히스부르크에서는 새로운 커뮤니

티 센터 건립을 통해 사회 ⋅경제 으로 소외된 계층에 한 근성을 높여 환의 가

능성을 확장시켰다. 한 GIS 에 지 맵 개발은 지역의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 지

붕 구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일럿 테스트 지역을 넘어 타 지역으로의 확

산을 가능하게 하 다. 

Ⅳ. 우리나라의 환 실험

1. 탄소 녹색마을

1.1 환 실험의 배경과 사업의 목

2000년  후반부터  세계에서 지속가능성 이슈의 안으로 신재생에 지를 필두로 

하는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등장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원활한 

이행과 새로운 에 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 탄소 녹색성장’ 략이 수립 다. 2008년 

10월 발표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응을 한 폐자원  바이오매스 에 지화 책

(안)”의 7  추진과제의 하나로 ‘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 기와 가축분뇨, 농업부산

물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 지를 생산하고 이를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자원순환

형 마을조성을 목표로 한다( 탄소 녹색마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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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환경공단(2010)

<그림 4> 탄소 녹색마을의 지향

사업은 녹색성장을 한 에 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을 비 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 지를 심으로 웰빙문화, 친환경생태 교육 등 생활여건이 종합 으로 갖춰진 

살기 좋은 녹색마을 구 을 해 2020년까지 마을의 에 지자립도를 40～50% 수 까지 

제고하도록 계획하 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 해당 사업은 범부처 력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 부(  안 행정부), 산림청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각 부처는 시범사업 마을유형별로 재원을 지원한다.

사업 기 추진 략은 크게 3가지로 나 어 기획되었다. 첫째,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업의 지속  추진과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운 (self-governing) 시스템을 구축하

려 하 다. 둘째, 성공모델 창출을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유형별 표 모델을 개

발  보 하고자 하 다. 셋째, 시범사업 결과를 토 로 의의 탄소 녹색마을로의 

확  발 을 기본 방향으로 국 600개 마을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 

1.2 환 실험

(1) 주요 사업 내용

본 사업 실행을 한 시범사업은 각 네 개의 참여부처 주 으로 추진되었다. 10개 마

을 조성을 목표로 하 으며, 도시형(환경부), 농 형(농식품부), 도농복합형(행안부), 산

형(산림청) 등으로 지역 특성과 부처 성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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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곳 조성이라는 처음 계획과 달리 2010년 시범마을로 선정된 6곳과 2013년 신규로 

지정된 홍천 소매곡리까지 재 총 7개 지역에서 탄소 녹색마을이 조성되고 있다9). 이

들 시범마을의 사업비는 평균 5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재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사실상 실패라 할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범마을 조성의 목표 규모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신규사

업을 1곳에서만 시행하 으며, 본 사업 규모를 600개 마을에서 40개로 축소하 다. 4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주 기  역시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타 부처는 지원  력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다만 마을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력을 제고하기 해 4

개 부처의 조⋅지원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2) 환 실험의 구조와 과정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세부추진방안 마련 → 마을 시범사업 추진 → 국 600

개 마을조성’을 기본 계획으로 하 다. 세부 계획들은 에 지 시설 설치와 주민 교육 강

화를 통한 에 지 약 의식 확 에 을 맞춰 진행하 다.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내 폐자원을 지역의 에 지 순환 고리에 끌어들임

과 동시에 에 지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외부 에 지 의존도를 이려 하 다. 이와 함께 

낙농업⋅임업⋅생태체험단지 등 지역 산업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  효과 유발

을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 하 다. 

사업의 특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주민, 지역 문가 집단 

등이 정책결정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 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검토 항목에 포함하여 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사

업 추진의 정  효과 발생을 기 하 다. 시범사업 평가 지표에는 주민의 극 인 참

여, 주민공동체 구성여부, 설명회 참여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마을 시스템의 성공 인 환을 한 새로운 에 지기술, 주민의 생활패턴, 마을

의 환경⋅경제  측면을 종합 으로 고려하기 해 노력했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주민

들을 상으로 한 에 지 약⋅기후변화 등에 한 교육 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주민들

의 참여 제고와 에 지생활 패턴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하드웨어(에 지시설)와 소 트

웨어(주민 교육)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시스템 설계를 시도한 것이다. 

9) 그  국립산림과학원이 2012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화군 서벽리 마을 시범운 에 해 

내린 평가 결과를 보면 난방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경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동안 펠릿을 사용한 가구는 약 50만 원 정도의 경제  이익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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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의  평가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의 극 인 참여를 토 로, 석유⋅핵에 의존한 에

지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환경⋅주민생활여건 등이 함께 개선되는 총체

인 시스템 변화를 목표로 하 다. 이런 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역 모델을 

개발하기 한 환 실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의 비

과 목표를 제시하고 일부 마을조성 자   기술 ⋅행정  지원을 담당하 다.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계획 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시스템 환 에서 지역 특성, 

주민 수요, 신재생에 지 등 녹색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사업의 비 과 방향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한 지역 기반의 환 실험이라는 특성

을 띠었으나 실제 운 은 형 인 추격형의 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짧은 기간 내에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

었다. 충분한 비와 고려 없이 진행되었으며, 시범사업 기간이 2년에 불과했다. 일부 마

을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취합하는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게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진행된 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을 불러 왔으며, 그 결과 시범사업 단계부터 수정 는 무산 사례가 발생하 다.

둘째, 시설과 물량 주의 근에 치우쳐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했다. 신

재생에 지 기술은 지역사회의 기후⋅환경⋅경제  여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가동률이 

좌우되는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재의 탄소 녹색마을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

한 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 다. 즉, 여러 개의 시범마을이 운 되고 있지만 각 지

역의 경험을 종합 으로 축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취약했다(이정필, 2011). 

2. 서울시 햇빛 발

2.1 환 실험의 배경과 사업의 목

서울시는 2012년 4월 26일 원  하나 이기 종합 책을 발표했다. 이는 력 란 

비를 통한 에 지 자립능력 제고와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안 하고 지속가능한 에 지 

확보에 한 수요 증 ,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1990년 부터의 재생에 지에 한 세계  비 확  추세 속에 상 으로 열악한 한

국의 실10)을 개선하기 해 2014년까지 력 79만TOE(9,142GWh), 석유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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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TOE, 총 200만TOE 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해 시비 5,423억, 기  943억, 

국비 2,321억, 민간 2조 3,757억 원 총 3조 2,444억 원의 사업비 투자가 계획되었다. 한 

6개 분야 78개 사업에서 에 지 생산  수요 감축을 한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11). 

원  하나 이기 종합 책을 한 10  핵심사업  하나인 햇빛도시 건설은 도시

체가 햇빛발 소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해 공공과 민간 역, 

학교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발 이고 개방 인 환 과정을 진하고자 한다. 해당 

책은 2014년까지 시민 햇빛발 소 설치를 통해 290MW 생산,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발

소 건립을 통해 30MW 생산, 25개소의 에 지 자립마을 조성과 서울시 햇빛지도 제작 

 활용을 구체  달성 계획으로 설정하 다.

2.2 환 실험

(1) 주요 사업 내용

조합명
서울시민햇빛

발 동조합

강남햇빛발

동조합

천햇빛발

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

발 동조합

둥근햇빛발

동조합

우리동네햇빛

발 동조합

태양과바람에

지 동조합

사업지역 서울 역 강남, 서 천 노원 원불교 서울 역 은평

조합원수 130명 40명 40명 1,150명 170명 240명 150명

햇빛

발 소 

추진 황

2013년 내 

추진 

-상원 등학교

(37kW)

-세종문화회

(50kW)

-서울시설공단 

리부지

(50kW, 10개)

건립 어려움 

상

-1호기 건립 

출자  모집 

완료

-부지 선정 

어려움

건립 어려움 

상

-부지 선정 

어려움

1기 운  

-노원구청 

주차장(30kW)

올해 사업 정

-구로교당

(20kW)

-원불교

서울본부 등

1기 운  

-삼각산고

(20kW)

-한신 (50kW) 

등 2, 3호기 

추진 

건립 어려움 

상

-1호기 건립 

출자  모집

-부지 선정 

어려움

사업모델
조합원 출자 (+기후 변화기  융자) 통한 시민햇빛발 소 건립 후, 조합원들이 지역사회 공익  

목 사업** 결정 후 실행

<표 1> 햇빛발 동조합 황 (2013년 9월 말 기 )

* 7개 조합 외, 구로구, 동작구, 진구, 량구, 악구 등지에서 햇빛발  등 에 지 동조합 설립 계획 

** 지역사회 공익  목 사업 시: 학교 에 지교육 실시, 학교 기요  지원, 소득 에 지 빈곤층 기

요  지원, 재생에 지 연구기  마련 등

자료: 서울시민햇빛발 동조합연합회(2013)

10) 2011년 기 으로 1차 에 지 비 신재생에 지 비 은 뉴질랜드 37.2%, 스웨덴 32.8%, 독일 

11.3%, 미국 5.9%, 국 4.7%이지만 한국은 2.8%로 OECD 기  최하 를 차지하 다(뉴스토

마토, 2013.10.17일자).

11) 에 지 수요 감축  생산 확 를 통해 원 1기만큼의 에 지 소비량을 이고자 하는 것이

다. 장기  에서는 2011년도에 3% 수 이었던 력 자 률을 2020년 20%까지 높이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다(서울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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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을 기 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조합은 총 7개이며, 조합원은 

총 2,020명이다. 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출자 과 기후 변화기  융자로 운 된다. 

재 조합을 통해 건립된 햇빛발 소는 총 2기이며 노원햇빛과바람발 동조합과 우리동

네햇빛발 동조합에서 각각 1기씩 운 하고 있다.

이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 ‘우리동네햇빛발 동조합 1호기’가 설치되어 가동

되고 있다. 2013년 6월 삼각산고등학교의 햇빛발 소 건립을 해 ‘우리동네햇빛발

동조합’의 270여 명의 조합원들이 총 6,200만 원의 출자 을 출자하 다. 조합원 부분

은 학교 구성원과 주민들로, 태양  발 소의 공동 소유자이다. 이들은 학교 건물에 발

소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 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태양  발 소 사업은 학교와 지역 마을공동체의 연

결을 가능하게 하 다.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 소는 2013년 6월 15일부터 가동되었으며 11월 19일까지 발

량은 총 9,096kWh이다. 4개월간(7～10월) 한  력 매 수익(SMP)은 1,048,640원을 기

록하고 있다. 이러한 1호기의 성공에 힘입어 한신 학교(2호기)와 녹색병원(3호기), 폴리

텍 학(4호기)에서 햇빛발 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2) 환 실험의 구조와 과정

햇빛도시 조성 계획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햇빛발 소 건설과 서울 햇빛 지도 제작12), 

에 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6월 22일 ‘도시 체가 

태양  발 소인 햇빛도시 조성’의 구체 인 청사진을 발표하 다. 여기에는 서울시내 

공공⋅민간시설에 태양 발 시설 총 32MW 설치 외에도 민간주택에 한 발 시설 설

치 보조  지원과 공공시설 임 료 감을 한 조례 개정, 햇빛지도 제작, 각계 사회계

층과 략  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햇빛발  사업은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과정의 한계를 

넘어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

다. 장기  에서의 ‘ 력자 률 증가’라는 목표와 함께 재생에 지로의 에 지 환 

시스템 구축을 해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들의 다양한 력을 통한 거버 스 구축 방식

의 환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13). 

12) 서울시내 건물과 주택 옥상의 태양  시설 설치여부를 시각화한 서울 햇빛 지도는 2013년 3

월부터 햇빛지도 홈페이지에서 운 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투자비용과 발 용량, 

수익성 분석 컨설 을 제공하며, 햇빛발 소의 지속 인 확 와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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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버 스 구조는 시민 햇빛발 소 건설 사업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크게 서울

시민햇빛발 동조합(지역공동체)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한국 력, 공공기 으로 

나 어진다. 동조합은 시민 참여 캠페인과 시민출자운동 개, 발 소 유지⋅ 리와 

같은 운 을, 서울시에서는 지원과 인⋅허가를, 공공기 들은 옥상 부지 임 를 제공하

며, 한국 력은 구매 약정을 통해 력을 매입한다. 이러한 명확한 역할 설정을 통해 상

호 력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2.3 의의  평가

본 사업은 앙 집 형을 분산형⋅자립형 에 지 공 시스템으로 에 지 환을 시도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한  심의 독⋅과 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일반

시민들이 지붕이나 건물에 소규모로 설치, 직  에 지를 생산함으로써 에 지 차원의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를 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 지 생산과 소비를 가능한 가깝

게 할 수 있고 종국에는 에 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이면서 생태  환을 달성할 수 

있다. 한 력 생산 과정에서의 직 인 시민 참여 확 는 원  확 를 막고 형 발

소들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이는 데에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발

 동조합 설립을 통한 주민 참여는 공공과 기업부문으로 한정되던 에 지 분야의 개

방성을 확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자발 으로 진행되는 햇빛발 소 사업이 성공하기 해서는 공공

과 민간, 시민단체들의 연계 강화를 통한 력 방안 구축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

단의 보완  제도  장치 마련에 달려 있다. 기존 에 지 력체제에 큰 변화를 시도하

으나, 햇빛발 소 확산을 한 제도 ⋅정책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를 들

어 발  시설의 지속  유지⋅보수를 담당할 업체 선정 문제와 한 과의 계통연계 문제, 

신재생에 지 공 의무화 제도(RPS)의 보완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한 시민 햇빛발

소를 통해 생산된 력은 상업용 기로 한 과의 계통연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매

가 가능한데, 부분의 햇빛발 소는 발 량이 어 고액의 계통연계비용을 감당하지 못

13) 에 지 자립 마을 건설을 해서는 동작구 성 골(상도3,4동 일 )과 천구 시흥4동(신흥

등학교 인근 지역)등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재의 5% 수 까지 에 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 지 자립마을 추진은 최 한 아끼는 ‘ 약실천활동’, 새는 열과 에

지를 최소화하는 ‘에 지이용 효율화’, ‘태양  등 신재생에 지 생산’ 총 세 단계로 마을별 

특성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시민 주도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는 공통

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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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외 국내

MUSIC 로젝트 탄소 녹색마을 햇빛 발

착수시기 2010년 10월 2008년 10월 2012년 4월

주체 지방정부 + 민간  시민 참여 앙정부 주도 지방정부 + 시민단체 주도

비

에 지 문제, 기후변화에 한 

응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자원순환형 마을 조성  

에 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기후변화 응을 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 지 

도시 구축 

목표
202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

2020년까지 마을의 에 지 

자립도 40-50% 수 까지 제고

2020년까지 력 자 률 

20%까지 증가

추진

과정과

거버 스

-도시간 연계⋅ 력, 지역주체

의 참여와 비 공유를 강조

-에 지 시스템과 같은 기술

 측면만이 아니라 거버

스, 정책실험과 같은 사회

⋅정책  측면을 요하게 

고려 

-실험과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시스템 체의 변화를 이끌

어가는 략 제시

-국가 차원의 국정의제로 진

행되면서 환경부, 산림부 등 

다부처 참여

- 앙정부 주도의 단기 ⋅

진  사업 추진

-정부 자 지원, 시범사업 실

시, 주민 교육 등 다양한 정

책 수단 활용

-지역주민들에 한 사업 홍

보와 참여 미흡

-기존의  주도 햇빛발 소 

설치  리에서 시민(조합) 

심의 설치  리로 환

-실생활에서 시작된 풀뿌리 

운동 형태로, 국민들의 사고

와 생활패턴 환 강조

-시 정부 차원의 극 인 지원

<표 2> 사례의 요약

하고 있다. 이는 설치비 회수  조합원 배당, 출자원  보 을 어렵게 하며, 시민 햇빛

발 소 확 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Ⅴ. 비교 분석과 정책  시사

지 까지의 분석 결과, 각 사례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환을 해 도시⋅지역 수 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향 가치⋅

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환 내용  과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국가  

도시가 가진 제도  특성과 사회 ⋅경제  맥락의 차이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 력을 통해 환의 추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

례 모두 시스템 환이 성공하기 해서는 로부터의 극 인 심과 지원, 아래로부

터의 인식 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련 주체 간의 

개방 ⋅ 력  거버 스 구축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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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공공과 민간 간의 새로운 

력 모델 구축

-도시 간, 지역 주체 간 정보 

 의견 교류를 한 네트워

크 구축

-시스템 환의 에서 

장 지향 , 사용자 참여형 실

험 강조

-지역별 특성 반 과 경험 축

 부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와 

환에 한 공감부족으로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

를 드러냄

-통합  실천성 확보가 과제

-분산형 에 지 시스템 구축,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확산을 한 제도 ⋅정

책  측면에서의 보완 필요

재 우리나라 지역⋅마을 수 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환 실험이 성공하기 해서는 MUSIC 로젝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충분한 사회  공

감  형성과 함께 체계 인 환 리가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을 한 비  창출자이자 조정자로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강조된다. 지

역 수 에서 다양한 환 실험이 시도되고 있지만 환의 장기 비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한 합의를 형성하거나, 법제도  국민의 인식 틀을 개선하는 작업은 여 히 정

부의 핵심 과제이다. 나아가 앙-지방정부 공동의 비  형성  범부처  실천 과제들

의 통합  기획을 시도함으로써 정책 간의 수직 ⋅수평 ⋅시간  정합성을 확보하려

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령 단임제라는 제도  특성상 임기 

에는 통치자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나 이른바 임

덕 상으로 정권 말이나 차기 정권까지 정책을 일 성 있게 지속하기 어려웠다(성지

은․송 진, 2008; 성지은, 2009).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첨 한 정치 ⋅경제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로부터의 변화 의지와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변화 움직임을 

장기 으로 일 성 있게 묶어내려는 제도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둘째, 환의 주체이자 리자로서 지역의 주도  역할이 강조된다. 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지역은 앙정부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단 가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

한 내생 인 발  경로를 기획⋅추진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로의 실질 인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체 인 정책 설계  학습이 강조되고 있

는 것이다. 탄소 녹색마을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

지 않은 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으로는 사업 자체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환을 한 장기 인 추동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을 가지고 

있는 사회  신주체들이 지역 환을 한 공통의 비 ․ 략을 형성하는 탐색⋅기

획 공동체에 극 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앙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랫폼이자 간조직의 역할이 강화될 때 정부 주도의 하향  변화 움직임과 시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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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풀뿌리 움직임이 응집성 있게 묶여질 수 있다. 

셋째, 환에 한 합의  공감  형성이 무엇보다 요하다. 환이 성공하기 해

서는 이에 한 정당성 확보 노력과 함께 사회 주체 간의 공감  형성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인식 환과 함께 사회  합의와 공감 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를 추진

하기 한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앞서 살펴본 MUSIC 로젝트의 경우 

지역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한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자  계를 구

축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사회⋅기

술 시스템으로의 환을 시도하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 다. 정권 차원의 정책에 그치지 않기 해서는 다양한 이해 계

자들이 참여하는 공통의 비 형성과 참여 주체 간의 신뢰⋅ 력 구축이 무엇보다 요

하다. 

넷째, 거시 인 정책 의제 변화를 뛰어넘어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규제, 제도 등 규범

․문화 ․인지  체계까지 함께 변화될 때 시스템 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 국

내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창조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 히 기존의 지역개발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지향하

는 지역정책은 기존정책과는 차별되는 방향성과 략, 기획 방식, 추진체계, 성과 리를 

요구한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재 지역 사회문제와 련된 정확한 인식과 체계

인 조사가 필요하다. 장 조사․분석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와 

련된 사회  수요를 악하고, 이와 련된 정책 의제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등 환의 가치가 지역정책  사업에 실제로 반 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추진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평가체계까지도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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